
2024년9월 유정훈/김신혜 선교사 기도편지 입니다.

길고 길던 습하고 덥던 여름이지만 드디어 동경에도 가을이 찾아 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며칠 전에는 3개월만에 에어컨을 끄고 잘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부터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7월:노방전도

대학생들과 청년들 중심으로 이타바시 역 앞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찬양과 말씀선포,교회

전단지를 나누는 노방 전도는 청년들에게 담대함을 갖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그 동안 동경에서 노방전도를

통해 교회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더욱 깊어지고 영적 황무지인 일본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방전도를 통해 일본인 자매가 교회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오키나와출신인 아카리 자매는

일본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모태신앙입니다.부모님과

여동생은 믿음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이번 저희교회의 노방전도팀을 통해

교회 전단지를 받게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감동을 받아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현재 매주

주일예배에 나와 예배와 함께 성경공부에도 참여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주님께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 줄 모르는

노방전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며 지속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8월:여름수련회
올 여름에도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9회를 맞이하는 여름 수양회에는 47명의 지체들이

참석했습니다.무더운 동경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공기가 맑고 시원한 나가노현 야츠가타케 에서

2박3일동안 영육간의 쉼과 함께 일본선교에 대한 도전이 넘치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치유받은 치유자라는 주제로 영육간의 치유를

선포하며,치유를 통한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넘쳐 나기를 기도합니다.무엇보다도 3일째 저녁집회 후 수련회의 은혜를

나누는 지체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 후반기 사역에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여름 수련회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삶에 적용되어 치유받은 치유자로서의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소식

영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공학부 컴퓨터사이언스 전공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기도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노방전도와 갬퍼스 전도를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연결되며 캠퍼스
정기모임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2/2025년 3월까지 새로운 예배장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새 장소에서 영적,질적으로 성장하여 일본복음화에
더 구체적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필요한 물질도 함께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대학에 진학한 첫째 영준이의 학업에 은혜를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캠퍼스 생활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둘째 지인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어 귀한 소명가운데 비젼을 발견하게 하시고 학업에서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막내 수아의 비염이 치유되게 하시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소서.


